
SK하이닉스, 적자폭 감소 “선방”
3/4분기 영업적자 150억원으로 95% 격감 … 고부가제품 판매로

SK하이닉스가 D램 시장 악화로 1분기 만에 영업적자로 돌아섰으나 적자폭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

나타났다.

SK하이닉스는 3/4분기 영업적자가 150억원으로 277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2011년 3/4분기에 비해 무

려 95% 감소했다.

SK하이닉스는 2011년 3/4분기 2년 만에 영업적자로 돌아서 2012년 1/4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

다 2012년 2/4분기 230억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다.

3/4분기 매출액은 2조42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%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8% 감소했다.

3/4분기 영업적자는 글로벌 경기불황에 따른 저조한 PC 수요로 D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, 환율 하

락으로 수출이 둔화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.

SK하이닉스는 3/4분기 D램 출하량이 5% 감소하고 평균 판매가격이 8% 하락한 반면, 낸드플래시는 경쟁기

업들의 생산 감축과 가격 안정에 힘입어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면서 낸드플래시 출하량은 5% 증

가하고 평균 판매가격은 4% 상승했다.

SK하이닉스는 3/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예상보다는 적자폭을 크게 줄여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

으며, 4/4분기부터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돼 영업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.

SK하이닉스 김준호 부사장은 “4/4분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수요 증가로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 수요

가 견조할 것”이라며 “PC D램은 3/4분기 예상보다 부진했던 수요가 <윈도8> 출시로 개선되고 경쟁기업들의

생산량 조절로 가격 하락폭도 제한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또 “3/4분기 말 누적 투자액은 3조5600억원으로 부진한 시장상황을 고려해 잔여 투자를 2013년으로 이월할

계획이기 때문에 2012년 투자액은 목표 4조2000억원보다는 줄어들 것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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